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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 “1조원 이익”
상의, 모의거래 결과 대부분 수익 발생 … 거래능력 학습 2013년 대박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계 대응전략> 세미나가 2월25

일 열려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결과 및 청정개발사업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를 진행한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유상희 교수는 “배출권거래제가 감축요구량을 초

과하는 감축효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이익도 거둘 수 있다”고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모의거래에는 5곳의 발전기업이 참여했으며 2002년 1MWh당 CO2가 발생하는 원단위 기준으로 매년 2%, 

3%, 4% CO2 발생량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1번 시나리오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CO2 발생 감축량

에 대한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2번 시나리오로 실험됐다.

2번 시나리오는 감축목표량에 따른 인센티브 액수를 경매를 통해 정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인센티브 총액

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범위 이내에서 해결되도록 감축목표량과 인센티브 액수가 정해진다.

모의거래 실험에서 결정된 인센티브 및 감축량은 정부 예산을 한해 4000억원으로 잡을 때 기업들이 CO2 발

생량 감축을 해야 하는 양을 기준으로 추가 감축되는 양에 대해 톤당 3만원의 인센티브가, 총 감축량은 1145

만5600톤을 감축목표량으로 경매를 통해 결정됐다.

1번 시나리오를 활용한 모의거래 결과, 발전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 없이 자체적으로 CO2 저감을 위해 사용

하는 총 투자비용은 29조825억원에 이르지만 배출권거래를 활용하면 27조8078억원이 소모돼 1조2746억원의 비

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2번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험 결과는 3297억원을 절감하는데 그쳐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인센티브 

경매로 한계저감비용 균등화가 선행돼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기업마다 CO2 발생을 줄이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CO2 발생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유리한 기업과 불리한 기업이 생겨 CO2 거래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원

리에 기초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CO2 1톤을 감소하기 위해 1만원을 투자해야 하며 B기업은 10만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A기업은 CO2 감소를 위한 투자를, B기업은 A기업이 CO2를 감소시킨 양만큼의 CO2 배출량을 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기업이 투자를 통해 100톤을 감소했다면 A기업은 100만원을 투자했으나 B기업에게 100톤이라는 CO2 배

출 쿼터량을 팔아 투자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또 B기업은 CO2 1톤을 감소하기 위해 1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A기업에게 CO2 배출량을 시장의 원

리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주고 살 수 있어 시장가격이 10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통된다면 오히려 CO2 배

출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A, B 두 기업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주게 된다.

모의거래 결과 톤당 CO2 배출량 가격은 1만-1만5000원 수준에서 형성돼 실제로도 모든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임을 입증했다.

1번 시나리오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행 한 결과, 시스템 조작 상 오류가 일어난 1개 기업을 제외한 4개 기

업은 모두 의무사항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은 수익을 올렸으나 1개 기업은 오히려 손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져 노하우 축

적을 위한 연습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희 교수는 “대부분이 배출권거래를 통해 이익을 거둘 수 있었으나 구매와 매도전략이 빗나간다면 막대

한 피해를 볼 수 있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거래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축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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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면 극심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만 고려한 제한적 저감옵션에 따른 문제점과 양방향 전력거래시장과 연동을 했을 때 상이

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관련제도 정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시장참여의지 및 수용태세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3/02>


